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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ocial networks used by the rural elderl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social networks on the need for life servic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00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Korea. 
Among the total 1,000 respondents, 979 elderly who have childr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neighbors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whereas the social support of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friends/neighbors(excluding physical support). Second, the rate of use 
of home services and the elderly welfare center was very low. Promotion, a minimum 
cost burden, convenient transportation (circulation bus operation, etc.), and the provision 
of visiting services are examples of ways to be using them much more. Third,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have a higher need for life services. As well unlike 
the elderly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in the case of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he necessity for life services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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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by the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neighbors and by home services. This implies 
that comprehensive social networks are important for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social support of the community 
as well as of children and friends/neighbors.

Key Words : 농촌 노인(rural elderly),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생활서비스(life service)

I. 서론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해 나타나

는 외관상의 변화, 신체 구조적인 쇠퇴, 만성질환 

발병률의 증가 등과 같은 생물학적 변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성역할의 양성화, 내향성 및 수동성

의 증가 등과 같은 심리적 변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 노

인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의료적 욕구 외에도 

일상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 이에 따른 수발문제,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포괄적인 욕구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

인의 생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호와 수발을 요

구한다. 

전통사회에서는 한 마을에서 자녀들과 함께 평

생을 살아가는 대가족 형태이었으며, 이웃 간의 교

류도 활발해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나 욕구들

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ㆍ도시

화됨에 따라 핵가족화, 가족원 수의 축소, 맞벌이 

가족,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인들의 변

화나 욕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

족하게 되는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없는 일부 노인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복지

서비스 개입과 정책수립에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계/소득보장 서비스, 보

건/의료서비스, 가사보조, 식사제공/배달, 생활서

비스, 사회참여/여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경험률은 매우 저조한 편

이다. 특히 농어촌 노인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3; 이미애, 2005; 백학영ㆍ윤민석, 2007).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한 문성제 외

(2017)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 및 이웃과의 왕래빈도가 의료서비스 이용 증

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백옥미(2011)

는 노인들이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할수록 의

료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들 논문은 

의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

는 데에 있어서 사회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관계망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노인들의 변화나 욕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사

람이 없거나 부족하여도 우리나라의 노인관련서

비스가 북유럽 선진국처럼 매우 잘 정비되어 있

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

므로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인의 자립을 돕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비

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 친구/이웃 등이 포함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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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는 감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의 

일차적인 후원자이기도 하다(정경희, 1995). 자녀

는 생활 주기의 후반인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

며(Hoyt & Babchuk, 1983), 자녀와의 동거여부도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다(이가옥ㆍ이미진, 2001). 윤현

숙(2001)의 연구에서도 부양자가 배우자보다는 

자녀인 경우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친구들은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외의 집단과의 연계를 통

하여 사교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친구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경희, 1995). 

1970년대 이후 사회적지지 및 관계망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높

아지고 있다(박영란ㆍ박경순, 2013). 특히 노인들

의 사회관계망과 관련한 연구는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자체에 대한 연구, 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노인관

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과 

사회관계망을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국내 노인관련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노인

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이용 의사

나 경험 정도, 그리고 영향요인 파악을 주요 주제

로 다루어왔다.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의 

이용 의사,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 연

령, 학력, 재정상태 등의 일반적 사항, 자녀동거 

노인, 자녀수,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

지 빈도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이 있었다. 즉 이러

한 사회관계망은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사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의 일부로써 사회관계망을 다루고 있을 

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이웃, 지역

사회 등의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이웃, 지역사회까지 포괄적으로 파

악하고, 이러한 사회관계망이 생활서비스 필요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노인들

이 맺는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회

관계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개

념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ㆍ의

료ㆍ보건 서비스 그리고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

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신체적 독립을 유

지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안녕을 추

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남기민, 2006). 즉,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

이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이나 사회로

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나타

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1997년 노인복지

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2006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 현

재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제공

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경숙, 2003). 또한 각 노

인복지서비스 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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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다르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은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생활여건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이 양적, 질적

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 의료적, 사회

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

는 용어로써, 시설에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인 식사, 

착의 및 탈의, 목욕, 이동, 배설 등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

존감을 유지시키는 것이다(정지영ㆍ장승재, 2002; 

이민아, 2004에서 재인용). 생활서비스의 내용으

로 미루어볼 때, 이는 시설서비스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서 혼

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

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종의 ‘생활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이미영ㆍ조희금ㆍ최윤지, 2016).

본 연구는 첫째,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아

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

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생활

서비스’라 하고자 한다. 

2.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의 모든 사회적 대인접촉

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공

식적ㆍ비공식적 지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

로 구성되며 일생동안 상호 간 역할에 따른 의무

와 관계의 동적인 변화에 기초를 둔 집단을 말한

다(Ell, 1984; 오인근ㆍ오영삼ㆍ김명일, 2009에서 

재인용). 노인의 가족관계망을 분석한 김영범과 

박준식(2004)은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가족을 넘어

서서 친구, 친척, 이웃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와의 별거로 가족관계망이 

와해되어 있는 농촌, 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

라의 노인들 대부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의 사적인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그

리고 가장 빈번히 도움을 받고 있다(최용민ㆍ이

상주, 2003). 

이정화와 한경혜(2003)는 농어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자녀보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장 

자주 만나 빈번히 교류하는 지원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사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

며 살아왔다는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김수현ㆍ강현정ㆍ김윤정, 2008). 

노년기는 은퇴, 배우자 또는 지인의 사망 등으

로 사회관계망의 규모가 이전 시기보다 현저히 

축소되는 한편, 돌봄의 필요성에 의해 노인과 사

회관계망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박

영란ㆍ박경순, 2013; 宮本太郎　編, 2014). 이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서비스와 사회관계

망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관련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망 자체에 대한 연구(정

경희, 1995; 서선희ㆍ임희경, 2004), 건강(민기채

ㆍ이정화, 2008; 최성수ㆍ이가람ㆍ이성민, 2008; 

오인근ㆍ오영삼ㆍ김명일, 2009; 김동배ㆍ유병선, 

2013; 임소영ㆍ강민아ㆍ조성일, 2013; 장영은ㆍ김

신열, 2014; 강은나ㆍ김혜진ㆍ정병오, 2015)과 삶

의 질(김영범ㆍ박준식, 2004; 김수현ㆍ강현정ㆍ김

윤정, 2008; 정순돌ㆍ문진영ㆍ김성원, 2010; 석재

은ㆍ장은진, 2016)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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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필요도

나 이용의향을 사회관계망에 접목시킨 연구는 찾

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회

관계망과 생활서비스 관계 규명은 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관계망과 생활서비스

생활서비스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므로 본 장에서는 노인관련 서비스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인관련 서비스와 사회관계망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의료기관 서비스 이

용 관계를 규명한 문성제 외(2017)가 유일하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관계망(가족 및 이웃

과의 왕래빈도)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

노인들의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었으

며,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의 사

회적 관계망이 확대될수록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많으며 건강에 

관심이 가장 많으며,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인들은 의료시설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문화여가 서비스, 

식사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관련 서비스를 전

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서비스만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과 노인관련 서비스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는 문성제 외(2017)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

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관련 서비스

들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가족

이나 친구/이웃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박미석, 2005), 연령(Kraut, 

1983; Brunette & Mui, 1995; 이가옥ㆍ이미진; 2001; 

박경숙, 2003; Ron, 2009), 학력(Kraut, 1983; 이가옥

ㆍ이미진, 2001; 이재모ㆍ이신영, 2006; 백학영ㆍ

윤민석, 2007; Ron, 2009), 소득(Kraut, 1983; Logan & 

Spitze, 1994; 이혜원, 1995; 이가옥ㆍ이미진, 2001; 

Ron, 2009)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1995), Brunette & Mui(1995), 백학영과 

윤민석(2007)은 배우자는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실제 배우자

와 사는 노인에 비해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서비

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성희(2003), 

박경숙(2003), 이인정(2004)도 홀로 거주하는 노

인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재모와 이신영(2006)은 단기보호를 제

외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방문간호서비스의 경

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 자녀가 없는 노인이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와는 반대로 이가옥과 이미진(2001)

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단기보호, 주간

보호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연구하면서 자녀와 동

거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하였

으며, 강유진과 강효진(2005)도 자녀 수가 많을수

록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유사한 결과

를 발표한 바 있다. Ron(2009)는 이스라엘의 여성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서비스의 수

요를 살펴보았는데,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의 사

회적지지 빈도가 낮은 집단은 건강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고, 사회적지지의 질(만족도)을 낮게 인

식한 집단은 복지서비스 수요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이웃관계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와 친

구/이웃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었으

며, 지역사회의 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간과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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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었다. 또 가족관계, 친구/이웃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문성제 외(2017)는 의료관련 

서비스에만 치중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건강)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

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하였

으며,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

식적 사회관계망도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

회관계망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이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 노인들의 사회관계망(가족, 친

구/이웃, 지역사회)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농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

비스는 무엇이며, 생활서비스 필요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국(제주도 포함) 농촌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을 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3단 층화무작위추출을 사용하였고,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

규모, 읍면, 행정리별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3년 6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 1,000명 중 자녀가 

있는 97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생활서비스 필요도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농촌 노인들이 생활하면

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질문내용은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정보화교육, 이미용 서

비스,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외출동행 및 병원 방

문시 차량지원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노인

비상호출전화서비스, 노인상담전화서비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1=필요

하다, 2=그저 그렇다, 3=필요하지 않다)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였다. 해

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900

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농촌 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10종류 생활

서비스의 필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범주화하였다. 건강

관리, 이ㆍ미용,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위생/건

강관련 서비스, 문화여가와 정보화교육을 문화여

가관련 서비스, 일상활동 도우미, 외출동행 및 차

량지원, 복지용구 대여를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비상호출전화와 상담전화를 상담관련 서비스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신뢰도는 

.779, .698, .838, .862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관

계망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

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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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는 성, 연령, 학

력, 농가여부(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현

금소득이 있는 경우를 농가로 정의), 월생활비 충

분성이다. 사회관계망 변수는 가족, 친구/이웃, 지

역사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족은 배우자 유

무,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사

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

며, 친구/이웃은 왕래빈도 및 사회적지지를 주고

받는 정도, 지역사회는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

복지관 이용 경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의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중 몇 가지 지원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

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사회관계망, 생활서비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

도 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

하였다. 넷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9.1%, 여

성 6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1.5배 정도 많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활서비스 필요도
건강관리 등 총 10문항(각 문항은 3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함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0=남 1=여

만 연령(세)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

0=비농가 1=농가

월생활비에 대하여 느끼는 충분성 정도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충분 5=매우 충분

사회

관계망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연락(왕래)빈도

사회적지지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여부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0=자녀 비동거 가구 1=자녀 동거 가구

1=연락 거의 하지 않음 2=한달에 1-2번 3=주1번

4=주 2-3번 5=거의 매일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은 종류 수

0=이용경험 없음 1=이용경험 있음

<표 1>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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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57.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35.1%, 

85세 이상 고령자 7.9%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76세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무학 30.8%, 

초등학교 중퇴/졸업 51.0%,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18.2%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여부의 경우,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로부터 현금소득이 있는 

노인은 40.7%, 그렇지 않은 노인은 59.3%로 비농

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월 생활비 충분성은 부

족하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이 37.3%, 충분하다는 17.7%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 59.3%, 무배우자 

40.7%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많았다. 자녀

동거 유무는 자녀비동거 가구 78.3%, 자녀동거 

가구 21.7%로 자녀비동거 가구가 자녀동거 가구

의 3.5배 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자녀동거 가구

가 28.4%로 나타난 2014년 노인실태조사(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4)와 유사하였다. 자녀동거 가

구의 경우, 자녀 동거 이유는 혼자 가사노동을 하

기 힘들어서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18.5%,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16.9%,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15.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는 노인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

기 위한 것보다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같이 사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

우는 65.2%가 자녀의 직장이나 학업관계로 자녀

가 타지역에 있어서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녀동거, 비동거 이유에서 기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다양한 응답이 

나와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류를 하지 않

고 기타로 다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주1번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달에 1-2번 26.5%, 주

2-3번 23.0%, 거의 매일 14.9% 순이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도 6.6%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이 77.8%로 다른 사회적지지보다 높았

으며, 도구적지지 51.5%, 신체적지지 43.5%로 나

타났다. 반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지지 37.4%, 도구적지지 15.6%, 신

체적지지 6.3%로 나타났다.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는 거의 매일이 58.5%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2-3번 23.7%, 주1

번 8.2%, 1달에 1-2번 3.6% 순이었다. 연락을 거

의 하지 않는 비율도 6.0%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도

구적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이 10.7%로 다른 사회

적지지보다 높았으며, 경제적지지 8.5%, 신체적

지지 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이 친구

/이웃들에게 주는 사회적지지는 경제적지지 16.0%, 

도구적지지 12.3%, 신체적지지 11.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

은 53.0%로 과반수 이상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비율은 6.2%,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비율은 12.6%로 경로당보다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해

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

담되어서’ 20.9%,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19.7%, 

‘있는 줄 몰라서’ 18.7%, ‘이용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이 불편해서’

가 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16.7%, ‘있는 줄 몰라서’ 16.0%, ‘비용이 

부담되어서’ 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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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여성

383(39.1)

596(60.9)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398(40.7)

581(59.3)

경로당 

이용

여부

경험 없음

경험 있음

460(47.0)

519(53.0)

연령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558(57.0)

344(35.1)

 77( 7.9)

자녀

동거 

유무

자녀비동거 가구

자녀동거 가구

767(78.3)

212(21.7)

재가

서비스

이용

여부

경험 없음

경험 있음

918(93.8)

 61( 6.2)

자녀 

동거 

이유

가사노동 하기 힘들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안 좋아서

손자녀 양육

기타

 38(29.2)

 24(18.5)

 22(16.9)

 20(15.4)

 26(20.0)

재가

서비스

이용

하지 

않는 

이유

건강해서

비용 부담

자격기준 부적합

복잡한 이용절차

있는 줄 몰라서

돌봐줄 가족 있음

300(32.7)

192(20.9)

166(18.1)

 55( 6.0)

172(18.7)

181(19.7)

평균(세) 74.76세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

302(30.8)

499(51.0)

178(18.2)

농가

여부

농가

비농가

398(40.7)

581(59.3)

자녀 

비동거 

이유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떠나기 싫어서

자녀의 좋지 않은 경제형편

기타

499(65.2)

163(21.3)

 37( 4.8)

 66( 8.7)

노인

복지관

이용

여부

경험 없음

경험 있음

856(87.4)

123(12.6)

노인

복지관

이용

하지 

않는 

이유

교통 불편

비용 부담

좋지 않은 건강

있는 줄 몰라서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220(25.9)

 70( 8.3)

142(16.7)

136(16.0)

 68( 8.0)

 58( 6.8)

154(18.3)

월

생활비 

충분성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441(45.0)

365(37.3)

173(17.7)

분가

자녀와

의 

연락

빈도

연락 거의 없음

1달에 1-2번

주1번

주2-3번

거의 매일

 65( 6.6)

259(26.5)

265(27.1)

225(23.0)

146(14.9)

친구/

이웃 

왕래

빈도

연락 거의 없음

1달에 1-2번

주1번

주2-3번

거의 매일

 59( 6.0)

 35( 3.6)

 80( 8.2)

232(23.7)

573(58.5)

자녀의 

사회적

지지

(받음)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

504(51.5)

426(43.5)

762(77.8)

친구/

이웃의 

사회적

지지

(받음)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

105(10.7)

 70( 7.2)

 83( 8.5)

자녀의 

사회적

지지

(줌)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

153(15.6)

 62( 6.3)

366(37.4)

친구/

이웃의 

사회적

지지

(줌)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

120(12.3)
109(11.1)
157(16.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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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1)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서비스 필요도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평균 18.54

점(총점 30점)으로 필요하지 않다 12.3%, 그저 그

렇다 47.4%, 필요하다 40.3%로 약 40%의 농촌 노

인들이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서비스 필요도와 관련한 10문항을 전체적

으로 살펴보면(그림 1참조), 건강관리 서비스(2.24

점) > 외출동행 및 병원 방문시 차량지원 서비스

(2.00점) > 노인 비상호출전화 서비스(1.94점) > 

이미용 서비스(1.93점) > 문화여가 서비스(1.87점) 

>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1.85점) > 복지용구 대

여 서비스(1.81점) > 이동목욕차량 서비스(1.78점) 

> 노인상담전화 서비스(1.72점) > 정보화교육서

비스(1.45점) 순이었다. 생활서비스를 분류화하여 

살펴보면(그림 1참조), 위생/건강관련 서비스(1.99

점) > 일상생활관련 서비스(1.89점) > 상담관련 

서비스(1.83점) > 문화여가관련 서비스(1.66) 순으

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 따르면, 노인들은 

건강관리 서비스(56.7%)에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11.5%), 금융ㆍ

자산관리서비스(6.8%) 순이었으며, 농촌이 도시

보다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섬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한 김

민희와 김성희(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

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농촌, 섬이라

는 지역적 특성상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

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

활서비스 필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성별, 연령, 학

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모든 변수에 있어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

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과 85세 이상 집단

보다 75~85세 미만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이, 비농가 집단이, 월

생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85세 이상 집단

보다 85세 미만 집단이, 학력이 높은 집단이, 월

생활비가 충분한 집단보다 부족한 집단에서 서비

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성별이나 농가여

<그림 1> 생활서비스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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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상생활관련 서비

스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 집

단보다 75세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

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이, 비농가 집단이, 월생

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상담관련 서비스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 집단보다 85세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

이, 비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서

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2)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각의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회

귀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지는 않았다. 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

해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다중공선성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5.00보다 훨

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농가 여부, 월

단위: M(SD)

변수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상담관련 

서비스
전체

성별

남성(383)

여성(596)

1.90(.70)

2.04(.69)

1.70(.68)

1.63(.61)

1.73(.75)

1.99(.76)

1.73(.78)

1.89(.77)

1.78(.61)

1.91(.59)

t -2.897** 1.709 -5.167*** -3.012** -3.377**

연령

65~74세(558)

75~84세(344)

85세 이상(77)

1.91(.70) a

2.09(.69) b

2.00(.70) ab

1.72(.65) b

1.61(.62) b

1.44(.54) a

1.77(.77) a

2.04(.73) b

2.06(.78) b

1.75(.78) a

1.92(.77) ab

1.95(.77) b

1.80(.61) a

1.95(.57) b

1.89(.62) ab

F 7.314** 8.259*** 16.450*** 5.867** 6.642**

학력

무학(302)

초등학교(499)

중학교 이상(178)

2.11(.69) b

1.95(.69) a

1.86(.71) a

1.56(.61) a

1.67(.63) b

1.78(.67) c

2.13(.74) b

1.80(.76) a

1.73(.75) a

1.95(.76) b

1.78(.78) a

1.74(.79) a

1.98(.58) b

1.82(.60) a

1.78(.63) a

F 8.939*** 7.248** 23.653*** 5.718** 8.603***

농가

여부

농가(398)

비농가(581)

1.86(.67)

2.07(.70)

1.64(.64)

1.67(.64)

1.72(.73)

2.00(.77)

1.66(.74)

1.94(.79)

1.74(.58)

1.94(.60)

t 4.537*** .693 5.782*** 5.472*** 5.357***

월

생활비

충분성

부족하다(441)

보통이다(365)

충분하다(173)

2.17(.64) c

1.94(.71) b

1.61(.65) a

1.72(.64) b

1.64(.63) ab

1.54(.64) a

2.09(.73) c

1.82(.79) b

1.52(.64) a

2.04(.78) c

1.75(.76) b

1.45(.65) a

2.03(.55) c

1.81(.62) b

1.54(.54) a

F 44.761*** 4.896** 39.454*** 41.957*** 48.024***

**p<.01, ***p<.001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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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충분성 등의 일반적 특성,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 친구/이웃의 연락

(왕래)빈도,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정도,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여부 등의 사회

관계망으로 구성하였다. <표 4>는 각 독립변수가 

조사대상자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월생활비 충분성, 동거자

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친구/이웃의 왕래빈도와 친구/이웃으

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경로당과 재가서비스 이

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가한 자녀

와의 연락빈도(β=-.219,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

지(β=.178, p<.001), 월생활비 충분성(β=-.154,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β=-.132, p<.0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β=-.115, p<.001)와 재가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β=.115, p<.001), 동거자녀 

유무(β=-.103, p<.001),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β

=.081, p<.01) 순으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

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

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

도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

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

변수
전체 자녀동거 가구 자녀비동거 가구

β β β

일반적 

특성

성별 .057 .115 .043

연령 -.034 -.171* .014

학력 -.026 -.074 -.023

농가여부 -.061 .000 -.075*

월생활비 충분성 -.154*** -.218** -.124***

사회

관계망

배우자 유무 .006 .117 -.027

자녀

동거자녀 유무 -.103*** - -

연락빈도 -.219*** -.288*** -.212***

사회적지지(받음) .023 -.004 .077*

사회적지지(줌) -.115*** -.194** -.076*

친구/

이웃

왕래빈도 -.132*** -.054 -.152***

사회적지지(받음) .178*** .084 .164***

사회적지지(줌) -.041 .115 -.080*

지역

사회

경로당 이용여부 .081** .080 .064

재가서비스 이용여부 .115*** .147* .120***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016 .087 .000

R2

Adj. R2

F

.240

.228

18.659***

.300

.241

5.079***

.241

.225

15.845***

*p<.05, **p<.01, ***p<.001

<표 4>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녀동거유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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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가옥과 이미진(2001)은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윤현숙(2001)

의 연구에서도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부양자인 경

우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

타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가 주는 사회적지

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에 특히 중요

함을 의미하며, 자녀동거유무가 노인복지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사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동거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비교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자녀동거 유무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연령, 월생활비 충분성

의 일반적 특성과,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

녀에게 준 사회적지지의 자녀관련변수, 재가서비

스 이용경험 여부의 지역사회변수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β=-.288,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월생활

비 충분성(β=-.218, p<.01), 자녀에게 준 사회적

지지(β=-.194, p<.01), 연령(β=-.171, p<.05), 재가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β=.147, p<.05) 순으로 생

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

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나이가 젊을

수록, 재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생활서비

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 농가 여부와 월생활

비 충분성 등의 일반적 특성, 분가한 자녀와 친구/

이웃의 연락(왕래)빈도와 사회적지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가한 자

녀와의 연락빈도(β=-.212, p<.001)의 영향력이 가

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은 사회

적지지(β=.164, p<.001),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

(β=-.152, p<.001), 월생활비 충분성(β=-.124, p<.001),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β=.120, p< .001), 친

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β=-.080, p<.05), 자

녀에게 받는 사회적지지(β=.077, p< .05), 자녀에

게 주는 사회적지지(β=-.076, p<.05), 농가 여부

(β=-.075, p<.05) 순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도

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

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

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

록, 친구/이웃과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

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

을수록, 친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

록, 자녀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자

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비농가일수

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를 분류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표 5>와 같다.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β=-.209, p<.001)의 영

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β=.160, p<.001), 월생활비 충분성(β=-.143, 

p<.001),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β

=.131, p<.0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β=-.099, 

p<.01), 친구/이웃에게 준 사회적지지(β=-.089, 

p<.01), 동거자녀 유무(β=-.083, p<.01), 친구/이웃

의 왕래빈도(β=-.074, p<.05) 순으로 위생/건강관

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

의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

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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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녀와 친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

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와는 달리 연령(β=-.184, p<.001)의 영향력

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

도(β=-.130, p<.001),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β

=.117, p<.001), 학력(β=.093, p<.05), 친구/이웃의 

왕래빈도(β=-.073, p<.05) 순으로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연령이 낮

을수록,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경

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

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문화여가관

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관련 서비스의 경우, 친구/이웃으로부

터 받는 사회적지지(β=.206,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β

=-.172,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β=-.133, 

p<.001), 월생활비 충분성과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

지(β=-.132, p<.001),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β

=.116, p<.001), 동거자녀 유무(β= -.109, p<.001), 

성별(β=.104, p<.01), 학력(β=-.075, p<.05) 순으로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

변수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상담관련

서비스

β β β β

일반적 

특성

성별 .035 -.041 .104** .055

연령 -.022 -.184*** .039 -.006

학력 -.049 .093* -.075* -.001

농가여부 -.036 -.055 -.051 -.065*

월생활비 충분성 -.143*** -.063 -.132*** -.155***

사회

관계망

배우자 유무 -.002 -.032 .024 .014

자녀

동거자녀 유무 -.083** -.058 -.109*** -.080**

연락빈도 -.209*** -.130*** -.172*** -.203***

사회적지지(받음) .027 -.057 .032 .053

사회적지지(줌) -.099** -.024 -.132*** -.098**

친구/

이웃

왕래빈도 -.074* -.073* -.133*** -.154***

사회적지지(받음) .131*** .016 .206*** .196***

사회적지지(줌) -.089** -.053 -.037 .059

지역

사회

경로당 이용 .051 .117*** .040 .089**

재가서비스 이용 .160*** .025 .116*** .039

노인복지관 이용 .005 .029 .015 .008

R2

Adj. R2

F

.206

.193

15.306***

.106

.091

7.014***

.253

.240

19.966***

.218

.204

16.403***

*p<.05, **p<.01, ***p<.001

<표 5> 생활서비스 각 유형별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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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노인들의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

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

록,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

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와 동

거하지 않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상담관련 서비스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

락빈도(β=-.203,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β

=.196, p<.001), 월생활비 충분성(β=-.155,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β=-.154, p<.001), 자녀에

게 준 사회적지지(β=-.098, p<.01), 경로당 이용

경험 여부(β=.089, p<.01), 동거자녀 유무(β

=-.080, p<.01), 농가여부(β=-.065, p<.05) 순으로 

상담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상담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

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

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

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

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경로

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비농가일수록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

망을 파악하고, 어떤 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 생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요약ㆍ정리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들의 가족과 친구/이웃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는 자녀(거의 매일 14.9%, 

1달에 1-2번 26.5%)보다 친구/이웃(거의 매일 

58.5%, 1달에 1-2번 3.6%)과 활발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친구/이웃보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

지(신체적지지 제외)가 많았다. 

농촌의 경우 자녀(거의 매일 26.9%, 한달 1회 

19.1%)보다 친구/이웃(거의 매일 70.2%, 한달 1회 

5.3%)과 연락(왕래)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2014)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한 곳에서 오래 살면서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

를 유지하며 살아온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자녀보다 친구/이웃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친구/이웃보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았다. 이는 노인

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지원을 제공받는 사회

적지지 체계는 여전히 가족임을 의미한다(최정아

ㆍ서병숙, 1992).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지원망

이 노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의 원천이 됨을 보여

준 것이다. 

둘째, 농촌 노인들의 지역사회관계를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53.0%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관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각각 6.2%, 12.6%)은 

경로당보다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 54.3%, 노인복지관 

이용률 7.6%로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고령화와 함께 신체기능

이 점차 쇠퇴하고, 사회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노

인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 및 지원

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돌

봄 및 지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야 한다(宮本太郎　編, 2014). 예전에는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들이 담당해 왔으나, 산업화ㆍ도시화

로 인한 핵가족 증가로 더 이상 노인들의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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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전술

한 바와 같이 이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

유 중 ‘있는 줄 몰라서’가 각각 18.7%, 16.0%, ‘비

용 부담’이 각각 20.9%, 8.3%로 재가서비스와 노

인복지관에 대한 농촌 노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서비스

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노인복지관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5.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농촌의 불편한 교통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 및 노인

복지관 활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노인

들에게 홍보를 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통편

이 불편한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또 농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서 담화장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화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예를 들어, 노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

은 건강관련 프로그램, 의사를 초빙한 맞춤형 상

담, 노인들이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치매예방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평

균 18.54점(총점 30점)으로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1.99점)와 일상생활관련 서비스(1.89점)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1.66점)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

이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민희와 김성희(201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농촌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

만, 이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의료서

비스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턱없이 부족하

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

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녀관련변수(자녀와의 연락빈도, 동거자녀 유무,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친구/이웃관련변수(친

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친구/이웃의 

왕래빈도), 지역사회관련변수(재가서비스,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생활서비스 필요도와 사회관계망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자녀동거유무에 따라서 생활서비스 필

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

부가,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 친구/이

웃과의 왕래빈도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 재가서

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

을 미쳤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가옥과 

이미진(2001), 강유진과 강효진(2005)의 연구결과

와 상반되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 이혜원(1995), Burnette 

& Mui(1995), 조성희(2003), 박경숙(2003), 이인정

(2004), 백학영과 윤민석(2007)의 연구결과와 일

맥상통하였다. 

농촌 노인들은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

서’,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각각 29.2%, 16.9%로 부양/돌봄이 필요해서 자녀

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과 이금옥

(2005)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절반이 ‘건강이 어

려워지면 자녀와 살고 싶다’고 답하여 노인들이 

여전히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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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신영숙ㆍ이금옥, 2005; 정순돌ㆍ문진영

ㆍ김성원, 2010에서 재인용). 자녀동거 가구의 경

우 친구/이웃과의 관계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녀와의 관계, 재가서

비스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직까지도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동거하

는 자녀에게서 필요로 하는 부양/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지역에 있

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농촌 노인들이 

65.2%로, 이들은 자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자

녀와 동거하지 않았다. 이들도 부양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나, 생활서비스를 자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서

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는 자녀동거 가구와

는 달리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이웃의 관계, 재가

서비스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는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이 중요함을 의미하므로, 자

녀뿐만 아니라 친구/이웃,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

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역포괄센터를 두어 보건부, 복지사무

소의 케이스워크 및 홈 헬퍼가 일정지역을 담당

하여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선정(사정, 케어플랜

의 작성 등)하고, 노인이 속한 가족을 지지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어, 노

인들이 익숙해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난탄시 홈페이지), 경북 

안동에서는 은빛도우미 서비스라고 하여 노인들

에게 자원봉사로서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가서비스 이용여부는 자녀동거 가구뿐

만 자녀비동거 가구에서도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촌 노

인들에게 재가서비스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의미하므로, 농촌 노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접

근성을 높이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부담

을 줄이는 등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하

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영역별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분가한 자녀와의 연

락빈도는 대체적으로 모든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한 자

녀와의 연락빈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위생/건강관련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문화여가관련 서비스는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가,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는 

친구/이웃의 왕래빈도와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자체가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위생/건강관련 서비

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로당은 농촌에서 노

인들이 모이는 담화 장소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

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친구

/이웃의 왕래빈도가 적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상

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

다.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

록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들의 건강이 그만큼 좋지 않아

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적인 생활서

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요인을 추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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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 친구/이웃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을 다루었다

는 점,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자녀동거 유무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생활서비

스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서비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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